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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을 위한 주거사다리형 주택 지원

일본에서 흔히 취약한 노인을 위한 주거

라고 하면 중증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알

려진 ‘특별양호노인홈(特別養護老人ホー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호노

인홈(養護老人ホーム)’과 ‘경비노인홈(軽費

老人ホーム)’,
1)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그룹홈(認知症高齢者グループホーム)’, 그

리고 몸이 약간 불편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홈(有料老人ホーム)’을 꼽는다. 이

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거이다

(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 2014). 

각 주거 형태의 이용 규모를 비교하면 ‘특별

양호노인홈’ 이용자 53만 230명, ‘양호노인

홈’ 6만 4091명, ‘경비노인홈’ 9만 3804명, 

‘치매노인그룹홈’ 24만 2000명, ‘유료노인

홈’ 48만 2792명으로,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의 이용 규모가 더 크다(厚生労

働省, 2017a; 厚生労働省, 2017b; 厚生労

働省, 2017c).
2)
 하지만 ‘특별양호노인홈’에

는 요양등급이 높아야 입주할 수 있고, ‘양

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등에는 부양자가 

1) ‘양호노인홈’은 노인복지법 제20조 4항에 의거한 ‘시설’이고, 이용자는 지자체의 심사를 받고 입소한다. ‘경비노인홈’은 노인복지법 제20조 
6항 및 사회복지법 제65조에 의거한 ‘주거’이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입주한다. ‘양호노인홈’과 ‘특별양호노인홈’은 이름이 비슷하
지만 전자는 요양시설이 아니고, 후자는 요양시설이다.

2)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의 정원 수(2016년 10월 1일 기준)는 平成28年介護サービス施設・事業所調査에서, ‘양호노인홈’과 ‘경
비노인홈’의 정원 수(2016년 10월 1일 기준)는 平成28年社会福祉施設等調査에서 얻었다. ‘치매노인그룹홈’의 정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으므로 ‘치매노인그룹홈’의 수치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이용자 수이며, 같은 사람이 두 번 이용한 경우를 1명
으로 집계한 수치이다. ‘치매노인그룹홈’의 이용자 수는 平成28年度　介護給付費等実態調査の概況(平成28年５月審査分～平成29年４
月審査分)에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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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저소득 계층이라야 입주할 수 있다. 노

인들의 수요를 감안하면 ‘치매노인그룹홈’ 

역시 부족하다. 이 중 일반 노인들에게 상대

적으로 친근한 ‘유료노인홈’은 입주비가 비

싸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새로운 노인주택

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관장

하는 ‘요양시설(介護施設)’이 아닌, 국토교

통성이 관할하는 ‘임대주택’, 즉 ‘서비스지

원형 고령자주택(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

이 새로운 형태의 노인주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

한 법률(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

律)’이 2011년 개정되면서 생긴 노인주택으

로, 노인을 대상으로 순회나 생활상담 등 간

단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3)
 이 

주거 형태는 직원 배치 기준이 낮고 국토교

통성이 건설 보조금을 제공한다. 요양등급

이 낮은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 2011년 실행 

이후 2016년 10월까지 5년 사이에 정원 기

준 15만 8024명 규모의 노인주택으로 성장

했다(厚生労働省, 2017b).
4)

2.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의 역할과 위상

‘특별양호노인홈’은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유료노인홈’이나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

택’보다 신청자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특

별양호노인홈’의 대기자가 최근 크게 줄었

다. 중앙정부가 ‘요개호’ 3등급 이상의 대기

자들을 2020년대 초까지 모두 시설에서 받

아들인다는 목표를 세워 원칙적으로 ‘요개

호’ 1, 2등급 신청자를 ‘특별양호노인홈’에

서 받지 않게 되면서 ‘특별양호노인홈’의 대

기자가 2013년 약 52만 4000명에서 2016

년 약 36만 600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朝

日新聞社, 2017).

반면에 정부는 경증 노인을 위한 노인주

택 신설을 장려하면서 2011년 관련법을 개

정하고, 세제 우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의 확대를 유도해 

왔다. 노인주택의 실태를 아는 ‘다무라 플

래닝 앤드 오퍼레이팅(タムラプランニング＆

オペレーティング)’의 다무라 아키타카(田村

明孝) 사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건설 비

용과 운영 비용이 높은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은 ‘유료노인홈’의 증

3) 입주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요양등급을 받으면 입주할 수 있다. 그 전부터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 ‘고령자원
활입거임대주택(高齢者円滑入居賃貸住宅)’이나 ‘고령자전용임대주택(高齢者専用賃貸住宅)’이 존재했으나, 설비나 서비스의 최소 기준이 
없어 편차가 컸다. 중앙정부는 이들을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으로 일원화했다.

4)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의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가 많다. 그 반대로 강력한 규제를 받는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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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서비스지원형 고령

자주택’을 장려”한 것이다(毎日新聞社, 2016).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약 630만 명(厚生労働

省, 2016)이지만,
5)
 이 중 시설(厚生労働省, 

2017b)
6)
 거주자는 약 20%(125만 명)에 불

과하다. 나머지는 일반주택, ‘유료노인홈’, 

그리고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에 거주한

다. 노인들의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

황에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노인주

택인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에도 요양등

급이 높은 노인 입주자가 유입하고 있다.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의 입주자들 역시 

스스로 외부 서비스 제공 기관과 별도의 계

약을 맺어 개호보험법의 요양 서비스를 받

고 있다.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운영 기

관은 순회 서비스와 생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을 낮에만 배치할 뿐 요양 서비스를 직

접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갈 곳 잃은 노인

하지만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입주

자는 증상이 악화하거나 치매에 걸리면 주

택을 나가야 한다. ‘치매노인그룹홈’과 ‘특

별양호노인홈’이 여전히 부족해 일본의 고

민거리이다. 이미 많은 중증 노인과 치매 노

인들이 지역사회를 헤매고 있다(毎日新聞

社, 2016a). ‘특별양호노인홈’을 운영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도쿄도 고령자복지시설협

의회(東京都高齢者福祉施設協議会)’에 따르

면 ‘특별양호노인홈’ 대기자가 최근 감소한 

원인은 첫째, 2015년 4월부터 ‘특별양호노

인홈’에서 ‘요개호’ 1~2등급 노인을 받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둘째, ‘유료노인

홈’이나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이 늘었

기 때문이며, 셋째, ‘특별양호노인홈’의 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치매 노

인처럼 ‘요양등급은 낮지만 상시 돌봄이 필

요한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다. 후생노동성

은 “제한적인 자원을 중증 노인들에게 집중

시키기 위해 ‘특별양호노인홈’ 입소 조건을 

원칙적으로 ‘요개호 3등급 이상’으로 강화

했다”고 설명하지만, 이토 슈헤이(伊藤周平) 

가고시마대학(鹿児島大学) 교수는 자부담 

증가로 무인가 시설로 옮기는 노인이나 아

예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늘어

5) 일본 개호보험법은 요양등급을 ‘요지원(要支援)’ 1~2등급, ‘요개호(要介護)’ 1~5등급의 7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요지원’ 1등급이 가장 경증
이고, ‘요개호’ 5등급이 가장 중증이다. 2016년 10월 말 기준 ‘요지원’ 1등급자는 89만 명, 2등급자는 87만 명, ‘요개호’ 1등급자는 125만 
명, 2등급자 110만 명, 3등급자 83만 명, 4등급자 76만 명, 5등급자 61만 명이다.

6) 여기서 시설이란 요양등급이 높은 노인들을 위한 ‘개호복지시설(介護福祉施設, 이른바 ‘특별양호노인홈’. 약 66만 명)’, 재활훈련을 받는 동
안 단기간 입주하는 ‘개호보건시설(介護保健施設, 약 55만 명)’, 급성질환 치료 후에 단기간 입주하는 ‘개호요양시설(介護療養施設, 약 9만 
명)’ 등 개호보험법 3개 시설을 가리킨다. 조사 시기에 시설을 옮긴 이용자가 있으므로 각 시설 이용자 수와 전체 시설 이용자 수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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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 문제 때문에 

장기요양 관련 지출을 억제하는 후생노동성

을 비판한다(毎日新聞社, 2016b).

4.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의 문제점

요양등급이 높은 중증 노인이 규제가 약

한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에 입주해 사

고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비스지원형 고

령자주택’ 입주자의 약 90%는 요양등급을 

받은 입주자이며, ‘요개호 3등급’ 이상의 중

증 입주자만도 30%에 이른다(朝日新聞社, 

2017).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운영자

는 상기한 바와 같이 야간 긴급통보 시스템

이 있는 경우 상주 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 

2015년 1월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의 ‘서비

스지원형 고령자주택’에서 91세 여성이 방

에서 세제를 잘못 삼켜 약물중독으로 숨지

는 사고가 터졌다. 그녀는 ‘요개호’ 3등급자

였으며, 치매 증상이 있었다. 이처럼 ‘서비

스지원형 고령자주택’에서는 새벽에 화장실

에 혼자 갈 때 넘어져 골절했다거나 창문에

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 등 중증 노인이나 치

매 노인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사

히신문이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을 감독

하는 총 114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 말 사이 

발생한 사건이 총 33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골절(1337건)이 가장 많았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 사망 사고도 

147건이나 발생했다(朝日新聞社, 2017).
7)
 

절반 이상의 사고(1730건)는 개인 방에서 

발생했고, 그중 991건은 오후 5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발생했다.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은 방문을 안

에서 잠글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 일반 임대

주택과 비슷하다.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

택’ 업체들은 “본인의 방에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후생노동성 역

시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자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국토교통성은 “요양

등급이 낮은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주거이

다”, “몸이 불편해지면 노인들은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노

다 마리코(園田真理子) 메이지대학(明治大学) 

교수는 “사업자들의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주거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朝日新聞社, 2017).

7) 전체 사망 사고 수는 230건이었으며, 이 중 질병 36%, 불명 22%, 낙상 7%, 목욕 중 사망 사고 9%, 자살 10%, 사레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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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재정난에 부딪혀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에 소극적이다. ‘유료

노인홈’은 비교적 소득이 높은 노인들의 노

인주택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마저도 부족

하다. 최근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이 노

인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한 것은 하

나의 성과이지만, 이러한 노인주택의 확충

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한

다. 일본은 노인주택의 절대적 부족을 극복

하기 위해 후한 보조금과 낮은 직원 배치 기

준으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인

건비 부담이 적은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

택’은 사업자에게 매력적이고, 느슨한 입주 

조건은 입주자 급증에 기여했다. 지금 일본 

사회는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에서 발생

한 사고를 어디까지 본인 책임으로 봐야 할

지 궁리 중이다. 국토교통성은 2017년도 이

후 새로이 등록하는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

택’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

보공개를 요구한다. 이것이 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개입의 시작이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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